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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월동연구대, 세상의 끝 남극으로 간다
- 8일 남극과학기지(세종·장보고) 월동연구대 발대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10월 8일(화) 극지연구소

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8차 월동연구대(대장 김원준) 및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2차 월동연구대(대장 장성호) 합동 발대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월동연구대는 각 18명으로 구성되어 남극 하계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1년간 남극 현장연구 활동과 기지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남극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킹조지섬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과학

기지로, 기후변화,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남극장보고과학기지는 2014년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에 건설되었으며, 우주, 천문, 빙하, 운석 등 대륙기반의 남극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남극 월동연구대도 기후변화, 남극

생태계, 대기 및 지권연구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월동연구대는 혹독한 남극 환경에서 무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훈련,

응급처치, 무선통신 사용법 등의 교육과 1년간 한정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소양교육을 수료하고 남극으로 떠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 월동연구대의 현장연구 활동은 우리나라가

극지 연구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라며, “1년여간 모든

대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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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월동연구대 활동 사진

< ‘23년 월동연구대(세종 37차/장보고 11차) 발대식 >

(세종) 육상 시료 채집 (장보고) 생물 조사

(장보고) K-루트 탐사 지원 (장보고) 기상

< 월동연구대 활동 사진 >


